
(2021 성경칼럼 3번째 : 물이 포도주가 된 의미) 

요한복음 2장에는 성경에서 가장 비 합리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 현실적으

로나 기능적으로도 결코 실현 될 수 없는 것이 기능화되고 현실화된 사건이다. 

이 사건이 그 유명한 ‘물이 포도주’ 가 된 사건이다. (요한 2:7-11) 이런 비합리

적인 경우에 기독교에서 흔히 강요되고 받아 들여져야 하는 것이 두가지 가 있

다. 바로 ’믿음’ 과 ‘순종’ 이다. 믿음은 모든 비 합리적인 것을 합리화 시킬 수 

있는 영적 이해 해결의 지름길이다. 그리고 순종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믿음과 

떨어 질 수 없는 것으로 여기에는 어떤 의문과 의심도 배제 되어야 한다. 순종은 

한마디로 말해서 지적인 부분에서 완벽한 항복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비 합리적

인 것을 받아 들이려면 내 마음에서 믿음이 요구 되고 순종이라는 행동만이 요

구 된다. 사실 이것이 기독교로 저항없이 받아 들여지곤 한다. 

사실상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은 결코 일어 날 수가 없다. 포도주를 만드는 과정

에는 물이 필요가 없다. 포도주는 물로 만들지 않는다. 우리가 알다시피 포도는  

발효를 시 킬 수 있는 ‘이스트’ 와 단맛을 내는 당분 두가지를 가진 유일한 과일

이다. 다른 과일로 와인을 만들려면 당분을(설탕) 투입 해야만 한다. 포도주를 

만드는 과정에는 먼저 포도주를 재배하고, 수확한 포도주를 으깨어 즙을 내서 

발효 시킨후에 정확한 온도에 맞추어 발효를 관리한 후 (매우 복잡하고 정교한 

과정이다) 숙성 시켜 찌꺼기를 걸러내는 안정화 과정을 통과한 후 여과 장치를 

거쳐 병입을 한다. 이 과정이 아무리 짧아도 한달 이상이 걸리고 더 좋은 포도주

는 수년의 과정이 지나기도 한다.  



요한복음 2장의 연회장에서 만들어진 포도주는 물로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사람

들이 좋은 포도주라고 하지 않았는가? (요한 2:9)  '물로된 포도주' 라고 성경에 

명시 되었다는 것은 성경이 얼마나 정직하다는 것을 입증한다. (요한 2:9-10). 

혼인잠치에 있었던 사람들은 물로된 포도주를 마신것이다. 이해가 되는가? 요

한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려는 것일까? 유대인의 정결예식인 혼인잔치에서 중요

한 음료수인 포도주가 떨어졌다. 사실 포도주는 얼마든지 다른데서 구해 올 수

도 있었지만 예수님이 참여한 가나 혼인 잔치의 목적은 분명했다. 예수님께서 

없는 포도주를 만드셔야만 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께서 ‘말씀으로 포도

주를 만드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닐까? 비 합리적인 사건인 '말씀이 육신' 이 

된 과정을 설명 할수 없듯이 ‘물이 포도주가 된' 비 합리적인 사건도 설명 될 수

가 없다.  

그러므로 가나 혼인 잔치는 혼인 잔치를 위해서 예수님이 초청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혼인 잔치가 준비된 것으로 보아야한다. 믿음은 비 합

리적인 것을 합리화 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강요 될수 없다. (기독교가 자주 그렇

게 강요하는 실수를 범하지만) 사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 믿음은 비 합리적인 

사건이 발생한 것에 초점을 맞추어 마치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하고 받아 들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비 합리적인 사건을 합리화 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

이 아니다. 온 세상이 창조 된 이유는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우리의 존재도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 비 합리적인 것도 하나님

을 위해서 존재 해야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요

한 1:14) 고 선언한 요한은 가나 혼인 잔치의 중요성을 깨달았을 것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가나 혼인 잔치는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된 사건이다. 포도주가 떨어

진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다. 결코 물이 포도주가 될수 없지만 물로된 포도주가 



된 것은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

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기 위한 하늘의 계획이었을 뿐이다.  

우리의 믿음은 강요되고 순종이 요구 될 수 없다. 마치 우리가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 날것처럼 말이다. 요구되고 강요되는 것은 믿음이 나를 위한 것일때 일어

나는 현상이다. 예수그리스도에게 집중이 되면 믿음의 강요도 순종도 필요 없이 

믿게 되고 따라 가게되어있다. 기적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입중하기 위한 것이다. 기적의 사건에 비중을 두지 말고 주님이 하나님이심에 

중심을 두자!   아멘! 


